HER 202317070 HAGEAHUABAMSH A EXis

SEHH2A(02-3480-1895)

o
£

o]

HE MIE

=
[

muelo] of

ol
=

=04 9
ALOHQIICHH R 2023. 4. 27. M1 2020£18296 AR

]|

orl
ok

a5zl /st S

I

10

=2
=

AS(CHHA 2024. 4. 16. M1 202317075 HA)

1. AQEe| 72
7t Atde| 74t

ok

K
o]

od
1

=

3

2014. 8. ~ 2015. 10. 20. Ao}Cy
~ 2017. 6. Sl

2015. 10. 21.
Atdo] x|

m ME= =2



ofl

4

0[0

A

ofl

]

=2

k=1
o

—1
[

=

=

[0 A K|
HFO[H (Viber,

2

o
[Lin]

3

82l, 92

=

S

A, B CT

J0l

o
=

iy ==
oT

Fes
sjof x}

o
=

3

ALt 2l

-

(]
2ohdol Fofd 2HE o) W A KHE

2015. 2. 45 E 2016. 7.87HX|

=

=

=
)
40
4

m oojekEs A1

-

N

4
Ho

oF
e

ol
K
aF

ot
%l
4o
ol
™
E

-

N
J
Mo
oF

I-
oil

K4
OF

oF

IH
il

K4
oF
IH
ok
o
=

ofl

HExtgo| A9 HlAolal

T

12]=

EEE

s

D o



- m_m N
2] 2] 2] 2] 2] ok o o
ok oF oF oF oF oF | OF WT e
S
H__v .....o 1_,A_-o
Moo i R oo |®A Fr < = A
—~ | 2 =g &I _ S mr I _ o Er I N <
VF|ostg| @ |0 = S A e N R S o
XN | XoEm N oF ToERN oF Toeqn o8 H a & L
NS —H NS —H Mo TH |5 W5 B < X
x W ﬂu_ mM
— —_— — J— J— — = - - -~
— &7 K &7 K Il = Y - N
el ﬂﬂyﬂ of ﬂﬂ_/ﬂ of i I = r np
ok oF 7 4 oF oF 7 4 oF or 1 = A
100 5} ~ 10 5} SRR (ST %0 OF
o Ol_._,._ I_Mﬂ | O#O
T T T ofrr |M O eI
oF oF ok ook |X 3§ ok Ik m
D o -t
Eﬂo s ol m F
L © o 5 104 10 _ 30 = UM 0 2 [
) 5 ujo ! T Fm na|upvim hE e |3 i oF olo m..__ !
T| OWEE |EEF|OTEE |[_HE~" | QTEEF [0 (.. 0OF ° F & i
0010 | = 0070 o[ [ 00w | QT | “—domomB | L~ 1O = go —
sp%| Ex¥ [gnk | @fnd Inia i esnii dP 5 B o®ao g
<™ o <™ L R O E R mTT =4 oF M X
KT KT R | QR B Rz S " oo Ko
— _ - H_T = ok R AT
B oo R o o - 2 "~ K m o
_auREs L 105 H™ . < S W OF =
oF 50 20 O 0 = 10 350 w0 &K & .
mw olo mﬂ_m% MW%W__ 0% 9 60 OF of < = "
_A == _ = _ —_ T _”_” . — —
PRI 2 R B, ol ok 0 1 50 I S5 e
oh T o % 1o B W oRl .
— N < O [
] — ol =
T B .ﬁﬂhﬁa b
OF 0 30 771 FO N O %0 FuED
o zl o 1Ho ok




i

Bl

he Agke] Aol

S

et
=>

o] )]

Kl

]

Gl

Sls

ne

O

oA %

=
=

]!

ke

&

7a1gle] A, B2

il

wK

)

Al &

S

< flitste] 475 3

=z =
T O

w5 923 7)

m.._
o

T
| .

S olA BAs)

A8 doiA
YR A

H
™

JERERY

S

N Hds= v}

bl Ha

<]

s

<

i

~o0

A

o
Mo

T

s

)’ ol

Pl gomn A7 483 /1% 52 9

S

A=
=

ey

=]
T

@_

_
o

Hop =l p, E FRIAS0A XR|2FEE 5L

oF
o

oK

|

off

|off

3

|2
FE| = E5THO| A™MT Ol Rk S5 A KA

o
T

bol aalel sl

U



uf” o 3l

7
—_
fife)

o

I

B

gz or Fgaatnl A

L —

T

o o] H& B9

o]0}

Holl mak 3G Al LA

ojn

fiie)

g

to] ol ol i B2 B

S

Al o

<
Ho

o m

!

STEol AR ol mEt JpE R A

m‘u

Fae 7hs7d< HiA
A germ=, vaiglo]
ol olfollA FH=

°

°©

A|7E LAY
of o

o %

4
) .

9

1l

F

HA4

=
=

SCERbE
S A 20 24

P
T

BAZFE AR OE

3}
=

e

ud
e

ol
ofl

31

o o

=

o=

-
(@]



ol
<

I

M1 2023E18182 T 5)

| 2024. 2. 29.

)
—

(CH &

olo

i
i

(W]

ol
Al

d10|7 F82 00 7z[of o

A
-

o
ujo

b

ol

oK

10|27t K|

I

<0

Jod
il

F

0|0 A

F

jo

=0 CH

IF

4|

<
0

i
i

-

<0

£

of =2l

|

|l
EN

¥

Ho

7|=A17] SO




	[240416 선고] 보도자료 2023도17075 (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)
	개요
	(내용없음)
	1. 사안의 개요
	가. 사건의 개관
	(내용없음)
	▣ 피고인의 직위
	● 2014. 8. ~ 2015. 10. 20.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
	● 2015. 10. 21. ~ 2017. 6. 해양수산부 차관



	나. 공소사실의 요지 
	(내용없음)
	▣ ‘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’ 문건(이하 ‘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’) 작성으로 인한 권리남용권리행사 부분(피고인과 조○○의 공동범행)
	● 피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인 조○○과 공모하여 해양수산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2015. 1. 20.경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A, B 및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인 C로 하여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, 업무의 독립성·객관성에 반하는 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

	▣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(피고인의 단독범행)
	● 피고인은 해양수산비서관 또는 해양수산부 차관의 직권을 남용하여, 2015. 2.경부터 2016. 7.경까지 해양수산부 공무원 및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인 A, B, C 등 8인, 위원회에서 지원근무를 하거나 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D, E, F로 하여금 ‘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결과’ 등을 비롯한 위원회의 동향을 바이버(Viber, 보안성이 뛰어난 모바일 메신저) 내 단체 채팅방을 통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통해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




	2. 소송경과 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▣ 파기환송 전 제1심 : 일부 유죄(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), 일부 이유 무죄, 일부 이유 공소기각
	▣ 파기환송 전 원심 : 일부 유죄(징역 6월 집행유예 2년), 일부 무죄, 일부 이유 무죄, 일부 이유 공소기각
	▣ 파기환송심 : 일부 파기환송[① 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부분, ②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부분(유죄 부분 포함)], 검사의 나머지 상고기각
	▣ 파기환송 후 원심 : 일부 유죄(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), 일부 이유 무죄
	● 원심의 유ㆍ무죄 판단 이유 
	●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상고함




	3. 대법원의 판단 
	가. 쟁점 
	(내용없음)
	▣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
	●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, 환송받은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(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도18182 판결 등) 

	▣ 공모공동정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


	나. 판결 결과 
	(내용없음)
	▣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(원심 수긍)


	다. 판단 내용 
	(내용없음)
	▣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와 관련된 D, E, F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관련
	●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, 기수시기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

	▣ 나머지 상고이유 관련
	●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(이유무죄 부분 제외)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,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







